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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A11) 섬유염색가공업 배출악취 처리효율 향상방안

문혜식 ․ 김학윤1) ․ 배헌균1)

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, 1)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

1. 서론 

섬유염색가공업은 원단을 가공하는 업종으로 염색 및 가공 중에 사용되는 약품 또는 원단에 있던 물질들이 

약품에 의해 휘발되면서 악취성분이 발생한다. 특히 다림질시설(tenter)에서 배출되는 고온, 고습의 폐열가스는 

고농도 악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악취민원의 주요원인이 된다.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상당수는 대기오염

방지시설인 ‘흡수에 의한 시설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다. 하지만 방지시설의 관리상태

가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의미있다고 사료된다.

2. 자료 및 방법

방지시설의 관리상태와 처리효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관리상태가 양효하

지 않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전후의 복합악취 처리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. 2019
년 12월(약 1개월)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4업체를 대상으로 ‘흡수에 의한 시설’의 관리상태를 파악한 후 세정수

조 청소, 노즐과 폴링 교체 등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. 또한, 개선 전 ․ 후 방지시설 전단과 후단의 복합악취를 

측정하여 처리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대상업체별 방지시설 관리상태를 파악한 결과, 대상업체 모두 ‘흡수에 의한 시설’의 세정수가 탁한 상태를 

보였다. 또한, 노즐의 막힘현상으로 살수(撒水)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었으며, 폴링은 노후되어 일정 부분 

부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관리상태에 따른 처리효율의 비교분석을 위해 세정수조에 누적된 하부 

슬러지를 제거하고, 노후된 노즐, 폴링을 교체하는 등 개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, 개보수 전과 후에 대한 복합

악취를 측정하였다. 복합악취는 처리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전단과 후단에 대하여 측정하였다. 그 

결과, 개보수 전 대상업체 4곳의 복합악취 평균 처리효율은 49%였으며, 개보수 후에는 평균 74%의 처리효율을 

보여 약 25%의 악취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장기적으로는 섬유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물질

을 저감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치되

어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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